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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있는 대학의 환경을 반영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대학을 리드하는 기관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빅이슈가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대학도서

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변화라고 하였고, 대학의 환경변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각종 국책사업, 각종 

구조개혁이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로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university library to find out a strategy to stand tall as 

an institution to lead the university, by reflecting the university environment having with drastic 

environmental changes and reflecting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first, 

university librarians responded that big issues related to the university library is the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Act, University Library evaluation and assessment indicators, the value 

of university libraries at the university, and changing spatial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university library. Second, university librarians responded that changes of the university 

environment,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ies, various national projects, and various university 

reform policy significantly affect to the university library. Third, about what you think would 

be helpful to the crisis in their universities as changing role of the library, they responded 

that they can contribute in terms of improving students’ information and technology literacy, 

improving students’ reading skills, improving research capacity, and improve students’ learning 

ability. Fourth, they responded that services that users demand the highest in the university 

library will be expansion of e-books and informatio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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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도서관은 대학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모

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학도서관은 도서관

에 도입되는 기술, 서비스의 변화, 이용자의 요

구변화 반영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부 정책이나 대학정원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

는 대학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대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입학정원의 급격한 감소, 이로 인한 

정부의 구조개혁 요구 등이며, 이러한 과정에

서 도서관은 역할변화를 통해서 학생과 교수

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에

서는 KOCW(Korea Open CourseWare) 및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강의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에서도 이러닝콘텐츠 강좌공개점수를 상당

히 높게 잡고 있다.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서 이러닝공개콘텐츠의 비중을 2014년보다 2배

로 높인 것도 교육부의 정책이나 세계적인 교육

개발환경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의 일반화도 대학도서관

의 역할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

다. 이제 대학생들은 무거운 책 대신에 전자책 

리더 및 아이패드만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

며, 액티브하고 멀티미디어적인 강의자료를 기

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은 수업

관련 자료를 텍스트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

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전자책 및 전자저널, 

그리고 각종 멀티미디어적 학습자료들을 다양

하게 준비하고 강의실에 제공해야 한다. NCSU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도서관이 4개 

벽면전체를 고해상도 대형스크린이 구비된 강의

실 환경을 준비하고 화학원소, 디자인을 포함하

여 각종 멀티미디어 활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발전하는 기술변화를 도서

관에 반영한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은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평가 

및 각종 외부평가에서는 도서관 자체에 대한 비

중이 거의 없는 편이며, 오로지 장서의 수만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성과 

및 프로젝트 수주능력, 학생들의 학습역량은 도

서관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강화

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자원이 대학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상아탑으로서, 그리고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구성원의 지적능력 향

상, 연구능력 강화, 인성능력, 독서능력 강화 등

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서관에 적용

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통신기술, 지역사회 요

구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정부정책이나 정치․경제․사회․문

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정

립을 시도하고 있고 교육의 목표나 방향을 재

정립하고 있으며, 배출하고자 하는 학생 역량

의 재정립과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기관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

는 가운데 도서관은 모기관의 효율성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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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도서

관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2). 지

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 

서비스, 연구 부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Mathews,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급격한 환경변

화 속에 있는 대학의 환경을 반영하고,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대

학을 리드하는 기관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전략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대

학도서관은 미래지향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

고, 변화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

라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방향을 모색함에 있

어 관련 연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의 계량적 분석, 대학

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핵심이슈, 그리고 

대학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등

이다. 

2.1.1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의 계량적 

분석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편이다. 2015년에 수행된 이혜영 연구자에 

의하면(이혜영, 2015),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4개의 주요 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해 보았

을 때, 대학도서관에 대한 연구(332건, 32.5%)

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418건, 40.9%) 다

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에 관

한 연구의 세부 주제를 보면, 도서관경영, 정보

학, 도서관서비스,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관체제, 

자료조직, 도서관 건물 및 설비, 기록관리 순으

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정재영

과 박진희(2011)의 연구에서는 도서관 운영, 정

보봉사,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이용자교육, 

장서개발, 전문성, 자료조직, 저작권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 및 사립대학도서관협의

회에서 발행되는 연구논문을 분석한 연구(김용

근, 2003)에서는 대학도서관 경영(33%), 정보시

스템(22.6%), 문헌정보학 일반(16.3%), 자료조직

(10.9%), 참고정보서비스, 정보처리, 서지학의 순

으로 나타났다. 

2.1.2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핵심

이슈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나, 이슈, 또는 트렌드

를 분석한 논문이나 관련 기사들이 있다. 2015년

의 상위 핵심 이슈로 Bell(2015)은 대안적인 고

등 교육, 직원의 포지션 변화, ACRL 정보 활용 

능력 프레임워크, 개방으로의 전환, 디지털 교육, 

접근성, 도서관 공간, 전자책, 학생 데이터, 리더

십 등의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에서는 2010년에서 2014년

까지(2011년 미조사) 대학도서관관련 이슈들을 

정리하여 상위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0년

의 이슈와 2014년의 이슈는 확연히 다르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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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관심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

다(<표 1> 참조). 그리고 2009년에 Martinez- 

Uribe와 Macdonald는 21세기 대학도서관은 기

술 변화, 예산 제약, 저작권 및 라이선스, 또는 

사용자의 행동과 기대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연도 이슈 출처

2010

- 이용자요구기반 장서증가 및 새로운 자원형태의 수집
- 예산에 대한 도전
- 고등교육의 변화는 사서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
- 책임 및 평가에 대한 요구증가
- 특성화장서의 디지털화 및 자원공유의 확대
- 모바일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폭발적 증가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요구
- 협력강화로 도서관의 역할확대
- 학술커뮤니케이션 및 지적재산권서비스의 개발
-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 서비스와 기능의 변화
- 가상공간을 포함하는 도서관공간개념의 확대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0)

2012

- 대학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것의 가치
- 데이터 큐레이션
- 디지털 보존
- 고등 교육
- 정보 기술
- 모바일 환경
- 이용자 중심 전자 책 수집
- 학술 커뮤니케이션
- 직원개발
- 이용자행동과 요구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2)

2013

- 고등 교육 동향(고등 교육시장의 형성, 고등 교육기관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MOOCs의 
등장, 디지털인문학과 교양과목)

- 직업의 미래(내부개혁, 연구 데이터 서비스, 콘텐츠생성, 협업 공간 만들기 및 관리, 문헌정보학
교육개혁

- 학술커뮤니케이션(탐색행태와 요구, 새로운 출판포맷/큐레이션/배포, 오픈액세스)
- 급진적 협력(기술서비스의 급진적 협력, 장서구축 및 자원공유의 급진적 협력, 대규모지역단위
인쇄리포지터리의 급진적 협력)

- 기술(랩탑, 태블릿, 스마트폰, 클라우드의존성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학습분석) 
- 평가와 회계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3)

2014

- 장치 중립 디지털 서비스
- 고등 교육 개방의 발전
- 학생의 성공 전략
- 역량 기반 학습
- 비전통적 통계
- 디지털 인문학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4)

2015

- 대안적인 고등 교육
- 직원의 포지션 변화
- ACRL 정보 활용 능력 프레임워크
- 개방으로의 전환
- 디지털 교육
- 접근성
- 도서관 공간
- 전자책 
- 학생 데이터
- 리더십

Bell
(2015)

<표 1> 대학도서관에 대한 연도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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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학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연구

대학 및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은 물론 사서의 역할변

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Macdonald와 Martinez- 

Uribe(2010)은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오픈

액세스의 도래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은 디지털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셀프 

아카이빙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도서관은 연구과정 중 생산된 데이터의 가치가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므로 데이터 큐레이터로서

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입

학경쟁력이나 학생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는데, Bell(2008)은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학생

유지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

으로 대학 행정가가 학생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전문가

들이 마술같은 공식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하

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친구나 교수 등

과 관계맺기에 실패한 고립된 학생들은 자퇴의 

높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결론지었다(Primary 

Research Group, 2008). 대학도서관에게는 대

학생들이 이러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숙제가 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도서관은 학생유

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즉 학생당 도서관 

예산 및 자원, 직원 수는 학생유지비율과 유의

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Hamrick, Schuh, 

Shelley, & Mack, 2004; Mezick, 2007). 그러

나 이러한 투자는 대학의 제한된 예산을 고려

할 때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더 투입되

지 않고 학생유지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Bell(2008)은 학생의 유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는데, 첫째, 개인화된 연구지원과 개별적인 

관심, 둘째, 학생의 학술적 성공의 핵심 기여자

로서 연구능력구축, 셋째, 학생을 도서관의 서

비스․자원․직원에 대해 만족하도록 연결하

는 데이터 제공, 넷째, 학생이 졸업까지 도서관

이 기여하는 노력의 결과 증명, 다섯째, 학생의 

성공을 지원함에 있어 도서관이 학부모와 같이 

하는 방법의 탐색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도서

관의 역할이 장서제공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의

미한다.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을 분석해 

보면, 도서관 경영 및 운영, 정보시스템, 참고정

보서비스, 자료조직 등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경영이나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의 연구통계에서 상위 순위를 차

지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대학도서관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

떤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은 대학내외의 환경변화 및 기술적

인 환경변화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환경변화, 특히 대학도서관의 모체 기관인 대학 

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2 대학도서관 환경변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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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는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대

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이슈를 추출하고 

이에 대해 5년간의 차이를 두고 가장 큰 변화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2.1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저하,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 대학재정

의 위기, 정부의 규제강화, 취업난 등일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입학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2023년에는 대학입학자원이 현재의 70% 수준

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재정의 위

기로 이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간에

는 경쟁을, 정부는 규제강화를 통한 대학의 질 

제고와 부실대학의 정리를 진행하게 된다. 부

실대학의 정리는 사실상 미국처럼 사회수요접

근법(social demand approach)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요접근법

(manpower requirements approach)으로 접

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자는 인구의 

자연증가추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

가추세에 따라 교육의 양을 증대시켜 나가려는 

방법이지만, 후자는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과 관

련하여 고등교육 이수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전망에 기초하여 국가수

준의 고등교육 인력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이상주, 2013).

입학자원의 감소와 함께 고민이 되는 것은 이

탈학생문제,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Bell, 2008). 이는 학

교에 대한 부적응, 친구관계 맺기 실패, 전공 적

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학생

들에 대해 대학도서관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및 대

학의 각종 프로그램 내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장

벽도 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2.2 빅데이터

가트너가 선정한 2012년 10대 전략 기술에서 

빅데이터는 ‘인-메모리 컴퓨팅, 차세대 분석기

술’로 소개되었고,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0. 2)에서는 전 세계 환경, 에너지, 식량, 의료문

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맥킨지 보고서(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6)에서는 경쟁력 확보, 

생산성 개선, 사업혁신, 신규사업 발굴의 원천

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 노령화, 다

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 지구환경변화 및 안

보와 테러위협 등 불확실성의 증가, 구제역 및 

사스 등 고위험 사회가 될 미래사회에 대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현재로서 매우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서울시와 KT가 데이터융합을 통

해 예상수요기반 최적 노선 추천서비스를 개발

한 사례, 국민건강주의예보서비스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사례,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점포 

평가서비스 사례, SNS를 활용한 지진 및 태풍

예보서비스 사례, 기업위기관리 및 마케팅 분야

에서 SNS를 활용한 사례 등 수없이 많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가능 분야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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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이해분야, 사회이슈분석, 기관 및 인물 

평판분석, 의료 및 복지서비스 강화, 국가 R&D 

전략분석, 맞춤형 민원서비스, 교육정책 및 현안

분석 분야 등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

속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DB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

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다양한 유형의 실시간 데이터 집합이며, 빅데이

터 분석은 시간, 공간, 그 외 조건들의 변화에 따

른 빅데이터 분포와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를 다

양한 관점으로 조망함으로써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 세상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에 있어 빅데이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본래 도서관은 빅데

이터를 저장하던 장소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송민, 2014.7.1). 도서관에 빅데이터를 적용

하고 있는 사례로는 영국국립도서관과 구글의 

1억 5,000만권을 목표로 한 중세 고문서 디지털

화 프로젝트(The British Library, 2011.6.20.), 

미국 의회도서관의 트위터 영구보존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의 모바일과 PC 이용자 로그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파악하는 유럽디지

털도서관 프로젝트(Europeana Connect, 2011), 

미국 내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의 디지털 자료

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DPLA(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프

로젝트(Roscorla, 2013.4.17) 등이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 고민해야 한다. 송민(2014.7.1) 연구자는 도

서관 내의 빅데이터 큐레이션 사업,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메타데이터 및 

목록 표준화 사업, 도서관 자체를 빅데이터 플

랫폼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러나 도서관의 획기적인 역할변화를 위해 훨씬 

폭넓게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각종 연구데이터가 발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가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통한 교수들의 연구과정 지원방안에 대

해 ‘Data Scientist’로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

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각종 이용행태분석

결과가 대학의 요구와 필요에 직접적인 기여가

치가 없다면 이 또한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끝나

고 말 것이다. 도서관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

해 내야 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잘 활용하여 대학도서관의 역할강화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3 정부 3.0과 공공데이터 

최근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공데이터가 대

량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여 창업에 성공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

한 앱을 개발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앱 등이 수없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 Thorin과 Greenstein(2002)이 디지털도서

관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핵심 도전 내용은 무

엇인지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 지원, 법적 지원, 

그리고 자금지원제도가 향후 디지털도서관의 

역사와 발전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

해 총체적으로 논하게 된 것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현장경험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다. 

정부 3.0 정책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도서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학도서관 및 사

서의 역할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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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에 속하는 도서관이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도서관 및 도서 분야의 공

공데이터 공개목록은, 주로 특정 도서관이 소

장하고 있는 도서목록, 특정 지역의 도서관 현

황에 관련된 자료, 그 외 도서대출순위정보, 도

서관프로그램 및 강좌정보, 전자책 현황, 특정 

구역 장서통계, 사서추천도서DB, 신착도서 현

황, 도서관동아리 현황, 도서관위치정보, 출판예

정도서정보, 목차/초록 등의 자료 등이다. 그러

나 RISS, DLS, KOLIS-NET을 통해서 관종별 

도서관종합목록에 접근할 수 있고, 도서관프로

그램이나 강좌정보도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제

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획기적인 내용의 

공개와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현재 공개된 19,000여 건의 공

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구성원

에게 서비스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설문조

사에 의하면(노영희, 2016), 사서들의 43.6% 정

도가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도서관에서 정부의 3.0 정책에 의해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마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 공공데이

터 활용앱을 개발하는 방법 교육, 공공데이터

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전문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기법에 대한 특강 

및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창

업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위상

과 제공서비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2.4 MOOC 등을 통한 고등교육 개방

유명 대학교수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MOOC가 고등교육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

했다(Russell, 2014, April 29). MOOC는 온라

인 고등교육 시장에서 누구에게나 저렴한 비용

으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으로, 전세계적으로 edX, Udacity, Coursera 등

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MOOC형 강의들이 제

공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

로 한국형 무크(K-MOOC)를 제공하기 시작

했으며, 현재 서울대, KAIST 등 10개 국내 유

수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을 목표로 매년 강좌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MOOC를 통해 고등교육이 개방되

고, 어쩌면 대학의 교육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은 이에 대비해서 어떤 역

할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

아야 한다. 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MOOC 

학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MOOC

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강의보

조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해 주는 방법, 그리고 

강의관련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 주는 방법 등

이 있을 것이다. 

2.2.5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 교육

MOOC가 대학교육의 개방이라면, 디지털 교

육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교육매체, 디지털 기

술, 디지털교과서 등이 이용가능한 디지털 환경

에서 디지털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되는 디지털교육 환경에 적

응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디지털교육콘텐츠 UI, 디지털교

육매체디자인,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개발 및 설

계, 스마트교육, 디지털시대의 독서, 디지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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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 디지털 스토리텔링, 디지털시대 문학

교육, 디지털시대 건축교육, 디지털시대 고전문

학교육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대안이 나름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문

화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효과적인 교수학

습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

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설계 지원,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디지털독서환

경 제공,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글쓰기 역량 지

원, 디지털인문역량강좌 지원, 디지털큐레이션 

교육프로그램 제공, 디지털환경 기반 교육과정 

설계 지원, 대학교육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전략 등은 대학도서관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

법을 대학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

서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2.2.6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조성사업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창조

경제는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 통신기

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

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이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공간, 국

민의 아이디어를 신장시키는 물리적 공간을 무

한상상실로 보고, 2017년까지 전국 227개 시군

구 당 1개소 이상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현재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대학도서관 등에 많은 무한상상실이 운

영되고 있으며, 사서들은 이용자들의 상상 및 창

의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시상, 아이

디어오디션, 무한상상 아이디어 페어, 그리고 

과학자의 아이디어 뱅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

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인자, 최

상기, 노영희(2014)는 무한상상실에 대한 개념 

및 특징, 기능 등을 도서관측에서 명확히 제시하

는 연구를 하였고, Camoprodon, Bigazzi, Pineda, 

Tham, & Sullinai(2013)는 2013년 11월 열린 

컨퍼런스에서 ‘Coworking and Makerspaces’

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태그 셋을 사용하여 표

현했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인 ‘community’가 

가장 중앙에 크게 위치하고 개방(open), 공유

(sharing), 협력(collaboration), 스타트업(startup), 

네트워크(network), 제작자(makers),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등이 비교적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영희(2014a)

는 국내외 무한창조공간 구축 사례 및 모든 선

행연구자료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 무

한창조공간에 대한 역할개념을 총 12가지로 도

출했다. 즉, 사회소통공간으로서의 무한창조공

간, 학습공간, 창조자원을 공유하는 공간, 관심

주제탐색공간, 직업탐색 및 창업지원공간, 작가

발굴 및 양성공간, 자가출판공간, 인큐베이터로

서의 공간, 창조를 위한 협력공간, 창조를 위한 

장비체험 및 활용공간,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

텔링공간, 전문가멘토링 및 컨설팅이 있는 공간 

등이다. 여러 문헌에서 소개되었듯이 영국 및 미

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Makerspace 또는 

Hackerspace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이용자의 참여도 및 

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정책은 도서관 공간의 기능 변화, 도서관

의 역할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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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다양한 

전공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3D 

프린터를 갖추고 대학마다 다른 전공들의 특성

을 반영하여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자연과학과 공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공학

과 사회과학이 만나서 융복합적 사고를 기반으

로 창조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속에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반발

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대학도서관은 무한상상실을 통해서 학생

들을 중심으로 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 무한상상실

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이디어 실험, 

연구개발, 기술개발, 학생과 기업의 만남, 시제

품제작, 상품기획, 지적재산권 출원, 창업지원, 

융복합콘텐츠개발, 앱개발, 상상스토리텔링, 각

종 실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과 대학간의 공

유 등이다. 

2.2.7 급격한 기술발전과 도서관

도서관은 외부의 환경에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조직이다. 대학도서관은 모체기관의 구조

개혁 및 학사구조조정, 그리고 정책변화의 영향

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대학도서관이 모체기관

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밖에서 개발된 각종 최

첨단 기술들을 어느 조직보다 빠르게 도입하고 

적용해야 한다. 대학 내 조직에서 최첨단 기술

의 적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 신속하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대학도서관이다. 

대학의 어떤 조직도 대학도서관만큼 신기술의 

적용에 있어 개방되어 있는 조직은 없다. 

웹 4.0개념이 적용된 도서관 4.0(Library 4.0), 

차세대디지털도서관에 적용된 또는 적용될 기

술로 Kroski(2009)는 모바일(새로운 서비스와 

기본기술, 모바일콘텐츠, 새로운 전송포맷, 모

바일 앱), 소셜(소셜과 도서관 웹사이트, 매력

적 경험, 협력과 사회사업), 오픈(오프소스 애

플리케이션, 오픈콘텐츠)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음 세대의 디지털도서관의 핵심영역은 시맨

틱웹, 집단화, 클라우드컴퓨팅, 라이프 스트리

밍(블로그 글 또는 온라인 사진을 모으거나 직

접 동영상을 찍어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온라인

으로 기록하는 것), 필터링이 될 것이라고 하

였다.

ALA(2014)에서는 도서관 분야에서의 혁신

적인 기술로 모바일인터넷, 크라우드소싱, 오픈

소스개발, 비용효과적인 온라인교육을 선정하고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혁명적으로 도서관에 적

용한 5개의 우수사례를 제시하였다. 

노영희(2014b)는 차세대디지털도서관의 발

전방향논의에 관한 연구에서 클라우드서비스, 

무한창조공간, 빅데이터, 증강현실, 구글글래스, 

상황인식기술, 시맨틱서비스, SNS서비스, 디지

털교과서서비스, RFID 및 QRCode 서비스, 도

서관공간구성, 최첨단디스플레이기술, 기타 획

기적인 서비스 등을 틀로 하는 서비스내용을 

도출하였다. 차세대디지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Y세대 이용자의 요구분석 연구에서는(노영희, 

2014a, 2014c), 13개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요

구도를 보인 서비스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빅데이터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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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맨틱서비스 및 링크드데이터서비스, 구

글글래스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영희는 도서관 4.0을 설명하는 키워

드로 Intelligent, Makerspace, Context-Aware 

Technology, Open Contents, BigData, Cloud 

Service, Augmented Reality, State-of-art 

Display, Librarian 4.0을 도출하였는데(Noh, 

2015), 이러한 기술을 도서관에 어떻게 활용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

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그림 1> 참조). 

이렇게 차세대 디지털도서관에 요구되는 기

술을 도서관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론에 지

나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

한 기술을 적용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기

술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2.2.8 역량기반 학습과 학생의 성공지원

역량기반 교육과 학습은 현 시대의 교육코드

가 되고 있으며, 각종 교육부 평가에서는 대학

의 교육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

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에 각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대학

의 모든 교과, 비교과, 교양 교육과정이 핵심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대학이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그림 1> 도서관 4.0까지의 발전과정 

(출처: No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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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서 학생의 역량기

반 학습과 학생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학교 도서관의 경우 학생의 글쓰기 역량, 정보

활용역량, IT 역량, 독서를 통한 인성 지원을 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대학생의 핵심역량진단도구인 K- 

CESA의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종합적 사

고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글로벌역

량,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마다 추구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지

만, 대학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각 대학이 추가하는 역량을 강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정보자원활용

능력향상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활용프로그

램, 각종기술습득프로그램, 최첨단 기술비치를 

통한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자원․정보․기술

의 활용역량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다문화관련 

각종 문헌 및 자료가 비치된 세계문화자료실을 

구비하여 글로벌역량 향상지원, 각종 직업탐색

에 도움이 되는 장서가 비치된 공간을 마련하

여 자기관리역량을 지원할 수도 있다. 역량기

반 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는 도서관에 있

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

2.2.9 사서의 역할변화(직원개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환경은 급변하

고 있고, 이용자의 요구도 변하고 있으며, 정보

통신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 직원도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2013년 ACRL 컨퍼런스에서는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40개의 태그가 참여자들에 

의해 생성되었는데, 그 중 5개가 직원과 관련된 

문제로서, 계속교육, 전문성 개발, 직원채용에 

대학 전략적 및 창조적 접근, 기존포지션의 재

편성, 조직의 현 상황에 맞도록 직원 재훈련 등

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큐레이션, 디지털 자원 

관리 및 보존, 평가, 학술커뮤니케이션, 교수학

습의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직원이 갖추

어야 한다가 주장되었다(Bell, 2009). 사서는 

항상 10년 후의 도서관의 모습을 생각하고 오

늘을 준비해야 한다.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환

경에서 전문사서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 그리고 지식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3.1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설

문조사를 통해서, 사서들은 대학 및 대학도서

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모체기관에 직면한 문제가 대학도

서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조사함

으로써 대학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

자 하였다.

∙RQ 1: 대학도서관사서는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를 무엇이라 생각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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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2: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의 역

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RQ 3: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

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

엇이라 생각하는가? 

∙RQ 4: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로 소속대학의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미국에서도 매년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이슈

들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사서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가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에

게도 해당되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3.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4년

제 국․공립도서관,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전

문대학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각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을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53개

의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198개의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138개의 전문대학도서관(국

립, 공립, 사립)의 목록을 확보하였다.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의 경우 타 대학도서관 유

형에 비해 그 전체 수가 적어 53개 전체 도서관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도

서관의 경우 국․공립대학도서관 수에 맞추기 

위해 30%에 해당하는 도서관을 ‘Every 3rd’ 방

법으로 설문대상을 확정하였다. 

설문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방법으로는 온라인 설문방

법을 선택하였으며 이메일과 전화로 설문이 의

뢰되었다. 그 결과 4년제 국․공립도서관 33부

(62.2%),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35부(66.1%), 

전문대학도서관 36부(87.8%)가 각각 회수되

었으며 총 153부 중 1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

어 응답률은 67.9%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주

제에 대하여 사서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었으며, 기타 의견에도 이례적으로 대학도서관

의 역할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3.3 설문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

의 개인적 배경, 2015년 빅이슈,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대학도서관의 역할변

화, 기타의견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서에 대

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문헌

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그

리고 기타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기타의견

은 대학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2015년 빅이슈에 

대한 의견,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

상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대학도서관 환경변화 

및 역할변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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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조사내용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성별, 연령, 소속대학도서관의 유형, 근무경력

2015년 빅이슈 2015년 한국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큰 이슈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모체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련성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은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속 대학의 각종 사업(ACE, LINK, CK 등 국책사업)이나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회의 

참여경험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동의정도(사회적 요인)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동의정도(기술적 요인)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대학도서관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문제들

강화되어야 할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대학도서관의 위상강화를 위한 역할변화 노력

기타의견 기타 대학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의견

<표 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4. 결 과

4.1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

대학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대해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해 설문을 수행했으며, 설문 응답자의 인

구학적 특징을 보면 <표 3>과 같다. 성별로 분석

해 보았을 때, 남자 43.27%, 여자 56.73%로 나

타나 성별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20∼29세 9.62%, 30∼39세 23.08%, 

40∼49세 47.12%, 50세 이상 20.19%로 나타났

다. 소속된 대학도서관 유형별로 보았을 때 4년

제 국공립대학도서관 31.73%, 4년제 사립대학

도서관 33.65%, 전문대학도서관(국공립, 사립 모

두) 34.62%로 나타나 균등한 분포를 보였으므로 

상황 및 환경이 다른 대학도서관 소속 사서들의 

의견을 골고루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직장근무경력을 보았을 때, 20년 이상 25년 

미만 응답자가 2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1.1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7.31% 순으로 나타났다. 

4.2 2015년 대학도서관의 빅이슈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에서는 매년 대학도서관 관련 이슈

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고, Bell 

(2015)도 2015년의 대학도서관 이슈를 10가지

로 정해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104명의 대학

도서관 사서들에게 2015년 한국 대학도서관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분석, 기사

분석 등을 통해 총 16개의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 중 상위 5개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빅이슈가 될 항목이 있다면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3%가 대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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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성별
남 45 43.27

여 59 56.73 

연령

20∼29세 10 9.62 

30∼39세 24 23.08 

40∼49세 49 47.12 

50세 이상 21 20.19 

소속된 

대학도서관 유형

4년제 국, 공립대학도서관 33 31.73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35 33.65 

전문대학도서관(국립, 공립, 사립) 36 34.62 

직장 근무 경력

5년 미만 13 12.50 

5년 이상∼10년 미만 18 17.31 

10년 이상∼15년 미만 9 8.65 

15년 이상∼20년 미만 22 21.15 

20년 이상∼25년 미만 28 26.92 

25년 이상 14 13.46 

<표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순위

대학도서관진흥법 98 94.23 1

MOOC 및 KOCW 35 33.65 공동 6

대내외 각종 대학평가(대학인증평가, 중앙일보평가) 67 64.42 2

디지털교과서 및 전자책 11 10.58 12

디지털화된 교육(e-learning 포함) 10 9.62 13

무한상상실 1 0.96 16

빅데이터 25 24.04 9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7 6.73 15

각종 정보기술의 발전 16 15.38 11

도서관간 협력 21 20.19 10

데이터 큐레이션 및 디지털 보존 8 7.69 14

직원개발 및 사서역할변화 32 30.77 8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66 63.46 3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 변화 39 37.50 5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46 44.23 4

역량기반 대학교육의 변화와 대학도서관 역할변화 35 33.65 공동 6

<표 4> 2015년 한국 대학도서관의 가장 큰 이슈

관진흥법이 2015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였고, 

다음의 이슈는 대학인증평가 및 중앙일보평가 

등 대내외 각종 대학평가가 64.42%였으며, 대학

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63.46%,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44.23%, 대학도서관의 공간

구성 및 기능변화 37.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문헌정보학계 및 정치적으로 이

슈가 되고 있는 무한상상실이나 정부 3.0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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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데이터, 디지털교과서 등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체감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현재 중앙일보평가에서도 그 지표의 가

중치가 2배로 증가한 이러닝기반 교육부분에

서 대학도서관이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오직 9.62%만이 이러한 이슈가 대학도서

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기타 의견으로 자료가격인상, 전자저

널 구독 금액 상승과 구독관련 문제, 도서정가

제 등에 의견이 각각 1건씩 있었다. 

4.3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계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 간의 관련성

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

해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즉, 

모체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

련성,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지, 그리고 소속 대학의 각종 사업(ACE, LINK, 

CK 등 국책사업)이나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회의에 참여경험이 있는지, 이를 위한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등이다.

4.3.1 모체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

서관의 관련성

대학도서관의 모체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

와 대학도서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는지에 대해 78.8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4.81%로 매우 낮게 나

타났다. 평균은 4.087로 높게 나타났다. 즉 사서

는 모체기관인 대학의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대

학도서관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대학도서관 모체기관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

관과의 관련정도에 대한 남녀간 인식차이를 비

교하였으며, 여자는 4.102, 남자는 4.067로 여자

가 남자보다 그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p값은 0.064로 유의도 0.05% 하

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응답자 소속 대학도서관 유형별로 비교

해 보았을 때,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4.343으로 가장 높게 그 관련성을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은 

3.8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의 경

력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25년 이상의 경력자

가 4.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4.318, 10년 이상 15년 미만 4.111 순으로 

항목 N % M Std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4.087 0.837

그렇지 않다 5 4.81 

보통이다 17 16.35 

그렇다 46 44.23 

매우 그렇다 36 34.62 

합계 104 100.00 

<표 5>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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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경력이 

많을수록 그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3.2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들은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79.81%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오직 3.85%만이 그러지 않다고 응답하

였으며, 평균은 4.019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참조). 

이에 대해 성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여

자(4.102)가 남자(3.911)보다 그 영향정도를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

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

며,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4.0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3.9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이 도서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5년 미

만의 경력자가 4.308로 가장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4.222, 15년 

이상 20년 미만 4.045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소속대학의 국책사업 및 구조개혁위원회 

참여경험

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소속 대학의 각종 사업

(ACE, LINK, CK 등 국책사업)이나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참여한 적이 없는 사

서의 비율이 86.54%로 높게 나타났다. 오로지 

1.92%만이 3회 이상 참여하였고, 총 13.46%만

이 2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

의 상황을 보면 대학 전체부서가 구조개혁이나 

국책사업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학도서관은 이와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

는 사례라고 생각된다(<표 7> 참조). 

이에 대해 성별, 소속대학 도서관 유형별, 근

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성별인식 차

이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참여 경

험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

속대학 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도서관 사서의 90.91%가 참여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그나

항목 N % M Std

전혀 그렇지 않다 1 0.96

4.019 0.800

그렇지 않다 3 2.89

보통이다 17 16.35

그렇다 55 52.89

매우 그렇다 28 26.92

합계 104 100.00

<표 6>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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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M Std

없다 90 86.54

1.240 0.690

1회 6 5.77

2회 6 5.77

3회 1 0.96

4회 이상 1 0.96

합계 104 100.00

<표 7> 도서관 직원으로서 각종 사업 및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위원회 참여

마 사업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값은 0.000으로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

상 15년 미만 경력자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교에서 일하기에 좋은 나이 또는 시대적 

변화환경 등이 반영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4.3.4 대학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운영 

대학도서관은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교육부의 구조개혁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없다가 

57.6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4회 이상 제공한

다는 비율은 6.7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평균

도 1.740으로 2점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취업지원처,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양

학부 등이 다양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온 것은 

아직도 역할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자원 활용역량이 강조되

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강화는 매우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표 8> 참조).

이에 대해 성별, 대학도서관 유형별, 근무경

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인식차

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 응답자가 있는 도서관

이 좀더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이 1.800으로 가장 높게 

대학사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

관, 전문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 N % M Std

없다 60 57.69

1.740 1.123

1회 26 25.00

2회 10 9.62

3회 1 0.96

4회 이상 7 6.73

합계 104 100.00

<표 8>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교육부의 구조개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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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25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대학의 환경변화가 대학도서관 역할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학의 환경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즉,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동의정도(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이

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대학도

서관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문제들, 강화되

어야 할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도서관의 역

할변화가 소속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

한 동의 정도, 대학도서관의 위상강화를 위해 

역할변화 노력 등이다.

4.4.1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

으며, 평균으로 보았을 때 학력인구 및 대학정

원감소가 4.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부

의 대학인증평가,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로 

디지털 교육 일반화,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환경지원 기술의 발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조경제의 무한상상실 사업, 대학생의 부

적응으로 인한 자퇴문제,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등은 가장 하위 순위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은 

지금까지 대학 내에서 주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지원, 학습지원, 전공 및 교양 

지원,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통해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의미있게 

해낼 수 있는 기관이다(<표 9> 참조). 

한편,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주는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순위 Std

N % N % N % N % N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2 1.92 6 5.77 26 25.00 53 50.96 17 16.35 3.740 6 0.870

교육부의 대학인증평가 1 0.96 4 3.85 21 20.19 58 55.77 20 19.23 3.885 2 0.792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9 8.65 13 12.50 43 41.35 36 34.62 3 2.89 3.106 13 0.965

ACE, CK, LINC 등 각종 국책사업 3 2.89 11 10.58 43 41.35 44 42.31 3 2.89 3.317 11 0.816

교수에 대한 대학의 연구과제 수주 요구 4 3.85 11 10.58 46 44.23 38 36.54 5 4.81 3.279 12 0.864

창조경제의 무한상상실 사업 8 7.69 22 21.15 54 51.92 19 18.27 1 0.96 2.837 15 0.849

역량기반 학생역량 강화 요구 3 2.89 6 5.77 34 32.69 56 53.85 5 4.81 3.519 8 0.800

학령인구 및 대학정원 감소 1 0.96 1 0.96 14 13.46 57 54.81 31 29.81 4.115 1 0.741

대학생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문제 3 2.89 26 25.00 47 45.19 25 24.04 3 2.89 2.990 14 0.853

다문화 학생 및 외국인 학생 증가 0 0.0 8 7.69 47 45.19 41 39.42 8 7.69 3.471 10 0.750

디지털교과서의 급격한 보급 2 1.92 10 9.62 37 35.58 45 43.27 10 9.62 3.490 9 0.870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로 디지털 교육 일반화 1 0.96 4 3.85 25 24.04 54 51.92 20 19.23 3.846 3 0.810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일반화 1 0.96 4 3.85 26 25.00 57 54.81 16 15.39 3.798 5 0.781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환경지원 기술의 발전 0 0.0 4 3.85 26 25.00 58 55.77 16 15.39 3.827 4 0.730

학생데이터 및 연구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0 0.0 7 6.73 39 37.50 49 47.12 9 8.65 3.577 7 0.746

<표 9> 대학도서관 역할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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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이 4건으로 나타났고, 이용자(5건), 정책(5건), 

재정(4건), 도서관에 대한 인식(4건), 공간(2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성별, 대학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

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인식차이를 분석

한 결과, 집단간 인식차이를 가장 크게 보인 항

목은 창조경제의 무한상상실 사업 및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환경지원 기술의 발

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영향관계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인식차이

를 보인 항목은 위 2개를 포함하여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로 디지털

교육 일반화, 디지털기술기반 교육일반화 등으

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는 평균 3.619로 남자의 

3.384보다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요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집단간 인식차이를 가장 크게 보인 항목은 교육

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로 4년제 국․공립대학

도서관 사서로 3.933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도

서관,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을 보았을 때 4년제 국공립대학

도서관이 3.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사립

대학도서관이 3.488, 전문대학도서관이 3.387 순

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역량

기반 학생역량 강화 요구, 디지털기술 기반 교

육 일반화,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로 디지털 

교육 일반화,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

환경지원 기술의 발전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경력별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력별 평균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경력 5년 미만이 3.708로 영향관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고 2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4.4.2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설문응답자인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

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이용자가 전자책 및 정

보자원의 확대를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디지털독

서환경 제공, 역량기반 학습을 위한 정보원 및 

프로그램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설치 및 확대, 정

부 3.0에 의해 공개된 각종 공공데이터 활용방

법서비스, 디지털큐레이션 교육프로그램 제공, 

부적응 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및 이탈 방지 프

로그램 제공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3.0 이상의 동의

정도를 보여주었다(<표 10> 참조).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공간확대 및 기능변화, 

신규서비스 확대 등이며, 특히 공간에 대한 요

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이용자의 대학도서관에의 요구사항에 대

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여자는 평균 

3.546으로 남자의 3.45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소수에 지나

지 않았다. 즉 역량기반 학습을 위한 정보원 및 

프로그램 제공에서 여자는 3.831 정도로 동의

했으나 남자는 3.622로 나타났고, 부적응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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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순위 Std

N % N % N % N % N %

MOOC 및 KOCW 등의 온라인 강좌에 대한 접근 
증대

2 1.92 4 3.85 44 42.31 48 46.15 6 5.77 3.500 10 0.750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서비스 및 대학교육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전략 

1 0.96 5 4.81 45 43.27 45 43.27 8 7.69 3.519 9 0.750

대학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설치 및 확대 2 1.92 20 19.23 53 50.96 26 25.00 3 2.89 3.077 20 0.797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0 0.0 1 0.96 23 22.12 65 62.50 15 14.42 3.904 1 0.631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인프라 제공 1 0.96 1 0.96 33 31.73 60 57.69 9 8.65 3.721 6 0.675

최첨단 디지털장비의 체험공간 제공 2 1.92 5 4.81 32 30.77 51 49.04 14 13.46 3.673 7 0.841

역량기반 학습을 위한 정보원 및 프로그램 제공 2 1.92 3 2.89 29 27.89 56 53.85 14 13.46 3.740 4 0.800

연구데이터 분석 및 제공 1 0.96 5 4.81 47 45.19 37 35.58 14 13.46 3.558 8 0.822

학생에 대한 각종 데이터 분석 및 제공 2 1.92 11 10.58 48 46.15 33 31.73 10 9.62 3.365 16 0.871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설계 지원 2 1.92 6 5.77 50 48.08 36 34.62 10 9.62 3.442 11 0.822

디지털플랫폼 활용한 글쓰기 역량 지원 2 1.92 8 7.69 51 49.04 33 31.73 10 9.62 3.394 14 0.841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1 0.96 1 0.96 25 24.04 60 57.69 17 16.35 3.875 2 0.720

디지털독서환경 제공 4 3.85 25 24.04 59 56.73 16 15.39 3.837 3 0.726

디지털인문역량강좌 지원 1 0.96 9 8.65 48 46.15 36 34.62 10 9.62 3.433 12 0.822

디지털큐레이션 교육프로그램 제공 2 1.92 17 16.35 54 51.92 24 23.08 7 6.73 3.163 18 0.849

정부 3.0에 의해 공개된 각종 공공데이터 활용방법
서비스

5 4.81 17 16.35 51 49.04 24 23.08 7 6.73 3.106 19 0.923

학술커뮤니케이션 및 지적재산권서비스 2 1.92 11 10.58 39 37.50 45 43.27 7 6.73 3.423 13 0.844

부적응 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및 이탈 방지 프로그
램 제공

1 0.96 14 13.46 54 51.92 28 26.92 7 6.73 3.250 17 0.810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0 0.0 5 4.81 31 29.81 54 51.92 14 13.46 3.740 4 0.750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1 0.96 10 9.62 49 47.12 37 35.58 7 6.73 3.375 15 0.791

<표 10>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동의정도

을 위한 독서치료 및 이탈 방지 프로그램 제공

에서 여자는 3.356으로 남자의 3.1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한 인

식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자가 

남자보다 대학도서관 밖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더 민감하고 더 적극적인 대응자세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소속도서관 유형별로 보았을 때, 4년

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가 이용자의 대학

도서관에의 요구사항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

목은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최첨단 디지

털장비의 체험공간 제공,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디지털독서환경 제공,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프

로그램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

과,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656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20년 이상∼25년 미만 3.568, 25년 

이상 3.5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력

이 많을수록 이용자 요구 서비스에 대한 동의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디지

털기술 기반 교육 인프라 제공, 최첨단 디지털

장비의 체험공간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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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대학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기여도

대학도서관은 대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

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4.029)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4.019), 대

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3.990),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3.923)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공간재구성을 통한 

학교 복지문화 공간역할, 쉼터로서의 공간, 다

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편안히 머무는 공간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학습

능력 향상, 정보자원 활용능력, 취업 역량 강화

를 통해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 대학도서관 유형별, 근무경력별 인

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가 3.840으로 남자의 3.68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4년

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3.866으로 가장 

높게 대학도서관의 기여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9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미만 경력자 3.912, 25년 이상 3.888순으로 대학

도서관의 기여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

목은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이 0.035로 나

타났다. 

4.4.4 대학도서관 사서가 강화해야 할 역할

대학도서관 사서가 기존의 역할 외에 어떤 역

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

하였으며, 연구 및 학업을 위한 일대일 주제전

문서비스 전문가적 역할이 3.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행태 분석 및 서비스 전문가적 

역할 3.923, 전자책 및 정보자원 관리전문가적 

역할 3.798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콘텐츠 제

작 및 관리전문가적 역할은 3.1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순위 Std

N % N % N % N % N %

부적응 학생의 이탈 감소(소통, 공감, 독서 등을 통해) 1 0.96 10 9.62 60 57.69 32 30.77 1 0.96 3.212 7 0.664

다문화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의 조기 적응 0 0.0 6 5.77 49 47.12 44 42.31 5 4.81 3.462 6 0.682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0 0.0 1 0.96 14 13.46 71 68.27 18 17.31 4.019 2 0.591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0 0.0 2 1.92 15 14.42 65 62.50 22 21.15 4.029 1 0.660

학생의 종합적 사고력 향상(의사소통, 인성, 지식탐
구능력, 주도성 등)

0 0.0 2 1.92 32 30.77 56 53.85 14 13.46 3.788 5 0.692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 0 0.0 0 0.0 24 23.08 64 61.54 16 15.39 3.923 4 0.618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0 0.0 2 1.92 17 16.35 65 62.50 20 19.23 3.990 3 0.661

<표 11> 대학도서관의 대학문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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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순위 Std

N % N % N % N % N %

데이터 분석가 1 0.96 7 6.73 40 38.46 49 47.12 7 6.73 3.519 5 0.763

이용행태 분석 및 서비스 전문가 1 0.96 1 0.96 21 20.19 63 60.58 18 17.31 3.923 2 0.706

연구 및 학업을 위한 일대일 주제전문서비스전문가 2 1.92 2 1.92 16 15.39 62 59.62 22 21.15 3.962 1 0.787

디지털 큐레이터 1 0.96 8 7.69 48 46.15 41 39.42 6 5.77 3.413 6 0.758

디지털교육 전문가 2 1.92 8 7.69 43 41.35 48 46.15 3 2.89 3.404 7 0.757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관리전문가 1 0.96 16 15.39 57 54.81 29 27.89 1 0.96 3.125 8 0.706

전자책 및 정보자원 관리전문가 0 0.0 5 4.81 22 21.15 66 63.46 11 10.58 3.798 3 0.688

도서관 공간기획전문가 1 0.96 4 3.85 28 26.92 58 55.77 13 12.50 3.750 4 0.760

<표 12> 대학도서관 사서가 강화해야 할 역량

그 외 대학도서관 사서가 강화해야 할 역량 

및 역할로 전문성 강화, 언어능력, 소통능력, 행

정능력 등이 제안되고 있는데, 사서에게 요구되

는 능력은 위에서 제시되는 능력 외에도 다수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가 기존의 역할 외에 어떤 역

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성별, 

대학도서관 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비

교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자가 3.670으로 남자의 3.5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

은 2개 항목으로, 이용행태 분석 및 서비스 전문

가는 0.007, 연구 및 학업을 위한 일대일 주제전

문서비스전문가 0.009로 나타났으며 모두 여자

가 남자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으로 보았을 때 4년제 국공립대학도

서관 사서가 3.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3.621, 전문대학도서관 3.517 순

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데이터분석가 0.009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15년이

상 20년 미만 경력자가 3.75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전자책 및 정보자원 관리전문가 역할로 0.007로 

나타났다. 

4.4.5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대학에 

기여하는 정도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 대학의 기여정도

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66.35%가 이러한 역할

변화가 소속대학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고, 오직 

2.89%만이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며, 평

균은 3.76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또한, 성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분석결

과, 여자 3.797, 남자 3.711로 거의 비슷하며 유

의도값도 0.734로 집단간 인식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였으

며, 4년제 대학도서관이 3.857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도

서관의 역할변화는 소속 대학에 기여할 것이라

는 것에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고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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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M Std

전혀 동의하지 않음 0 0.0

3.76 0.704

동의하지 않음 3 2.89

보통 32 30.77

동의함 56 53.85

매우 동의함 13 12.50

합계 104 100.00

<표 13>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 대학에 기여 정도

도서관이 3.69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였으며, 25년 

이상이 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자가 3.909, 10년 이상∼15년 

미만 3.8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 유

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6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의지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대학도

서관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역할변화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겠는지에 대

해, 88.47%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응답하

였고, 104명 중 1명만이 노력하지 않겠다고 응

답하였으며, 평균은 4.106으로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표 14> 참조).

이에 대해 성별, 도서관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여자가 4.169로 남자의 4.022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p값은 0.642로 유의한 인

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이 4.143, 4년제 국공립대

학도서관 4.121, 전문대학도서관 4.056으로 나

타났으며 거의 인식차이가 없었다. p값도 0.944

로 집단간 인식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의 경력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15년 

이상∼20년 미만이 4.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25년 이상이 4.143, 20년 이상∼25년 미만이 

4.036으로 나타났다. p값은 0.343으로 집단간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N % M Std

절대 노력 안함 0 0.0

4.106 0.606

노력 안함 1 0.96

보통 11 10.58

노력함 68 65.39

매우 노력함 24 23.08

합계 104 100.00

<표 14> 대학도서관 위상을 위한 역할변화의 노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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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과제 

5.1 논의 및 결론

대학도서관은 모체 기관에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Anderson, 2011). 즉 대학

이 대학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삭감 이상의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모체기관인 대학에 몰아닥

친 위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는 기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대학도서관 사서

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도서관 환경변화 및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등의 문제가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질문이 제기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이 직면

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대학

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변화 등을 비교적 깊

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을 둘러 싼 각종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내외 각종 대학평가, 현재

의 교육부의 관심사인 역량기반 대학교육의 변

화와 대학도서관 역할변화, MOOC 및 KOCW 

등이 중간 순위 이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대학의 KOCW는 중앙일보평

가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MOOC의 활성화

는 교육부의 대학교육 공개정책의 하나로 BK21

사업에서 높은 추가가산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학도서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 

이외에도 모체 기관인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대학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의 환경변화, 정

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각종 국책사업, 각종 구

조개혁이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모체기관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은 관련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서는 104명 중 5명, 4.81%에 지

나지 않는다. 또한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은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85%로 매우 낮

다. 그리고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이 다른 도서

관유형보다, 경력이 많을수록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도서

관 사서들이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

에 대한 정책들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구조개혁평가에서 학교가 학생의 역량강화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

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지만 도

서관의 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산출에서 제외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서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생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해 내고 이를 통해 본부에 도서관의 존재감과 

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

학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소속 

대학의 각종 사업(ACE, LINK, CK 등 국책사

업)이나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위원회

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86.5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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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고,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

는지에 대해, 학력인구 및 대학정원감소를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교육부의 대학인증평가,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로 디지털 교육 일반화,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환경지원 기술의 발전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창조경제의 무한상상실 설치 및 

운영, 대학생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문제, 중

앙일보의 대학평가 등은 가장 하위 순위로 나타

났다. 대학생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문제를 가

장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도서관임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는 학과나 학사문제로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대학에서

는 부적응, 친구관계맺기 실패, 전공적성 등 다

양한 문제가 학생이탈과 관련이 있고 도서관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Bell, 2008). 

넷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

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라 생

각하는지에 대해 이용자는 전자책 및 정보자원

의 확대를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디지털독서환경 

제공, 역량기반 학습을 위한 정보원 및 프로그

램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다분히 전통적인 도

서관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현재 대학의 많은 부서들이 역할변화 및 역

할확대를 통해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듯이 

대학도서관 사서들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

서관의 역할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 변

화로 소속대학의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대학구

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

상 순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교육부를 포함한 취업현장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

공하고 있는 K-CESA(대학생핵심역량진단시

스템)의 경우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

악하여 역량강화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대학

에는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의사

소통역량, 자원정보, 기술의 활용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역량,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역

량 등이다. 대학도서관은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 기술의 활용역량, 대인

관계역량, 종합적 사고력 등의 역량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학생의 학습역량 및 교수의 연구역량강화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인지는 심도있

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적극

적으로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대학도서관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역할변화의 노

력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88.47%가 적극적으

로 노력하겠다고 응답하였고, 104명 중 1명만이 

노력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106으

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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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대

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인식 개선을 어떤 노력

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조사한 것이다. 그러

나 이 또한 도서관 안에서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

으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모체기관인 

대학본부는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체기관인 대학본부에 소속된 직원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역

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인식을 조사할 필요

가 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자체가 대

학도서관의 역할 및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

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라 생

각하는지에 대해 사서와 이용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집단간 서비스의 매칭은 도서관의 활

용률을 높이고 이용자의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

용을 기반으로 이용자 대상 설문을 수행함으로

써,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및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사서집단과 이용자 집단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좋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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